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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1] 올 가을 트라이보울로 문화 나들이 오세요. <트라이보울 가을 프로그램 안내>

 

(재)인천문화재단(대표 최진용)이 운영하는 예술공간 트라이보울에서 다양한 공연, 강연, 아트마켓 등 문화예술 행
사를 진행한다.
8일 토요일에는 트라이보울 앞마당에서 ‘문화예술마당 NIGHT(야시장)’이 펼쳐진다. 문화예술마당은 지난 4월
7일, 6월 9일, 8월 18일 3회 동안 디자인 소품 아트마켓, 야외공연, 벼룩시장 및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
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저녁 9시에는 송도의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가수 김바다의 음악으로 일루미네이션(조명)쇼도 함께 진행되어 볼거리를 더한다.
이 외에도,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꿈꾸는 아지트 꿈꾸라’(이하 꿈꾸라)를 진행한다.
‘꿈꾸라’는 청소년 문화예술 감상교육 프로그램인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며, ‘꿈꾸라’를 통해 가족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물론, 공연을 감상하는데 필요한 이
론수업을 함께하여 올바른 공연 감상의 이해를 돕는다.
10월 6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에는 성인 대상으로 워크숍 ‘라이브 클럽’을 진행한다. 싱어송라이터 시와(본명
강혜미)와 함께 일상에 대해 짧은 글을 쓰고, 자신의 노랫말로 만들어본다. 시와의 공연과 함께 참여자도 노래 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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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 시민의 열정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예술축제 <2018 인천개항장예술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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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신포동 일대는 ‘개항장’으로 불리던 곳으로, 90년대 초까지는 인천의 대중문화를 이끌던 곳이었으나 이
후 부침을 겪다가 2000년대 후반 들어 젊은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중년층과 독특한 취향의 카페와 맛집을 찾는
젊은이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추억과 낭만을 느낄 수 있고 소소한 재미가 있는 동네로 인천 시민들에게 새롭게 조명
되고 있다.
(재)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최진용)은 10월 12일(금)~14일(일) 3일간 2018 인천개항장예술축제를 개최한
다. 인천개항장예술축제는 앞서 말한 개항장 일대를 배경으로 과거의 낭만, 동시대의 청춘과 열정, 미래의 희망을
키워드로 하는 종합예술제이다. 인천아트플랫폼과 신포동의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 연극, 무용 등의 문화예술단체와 신진예술가들의 공연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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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3] 인천아트플랫폼 2017 올해의 입주작가전 : 안상훈 <모두와 눈 맞추어 축하인사를 건네고>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최진용)에서 운영하는 인천아트플랫폼이 ‘2017 올해의 입주작가전’을 9월 10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 B동 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전시 개막행사는 9월 13일(목)요일에 진행되며, 시상식이 진행
될 예정이다.
인천아트플랫폼은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예술가를 선발하여 작업공간과 창작 프로그램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전시와 공연,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술을 매개로 시민과 소통해오고 있다.
《2017 올해의 입주작가전》은 작년 10월 아트플랫폼에서 개최되어 예술가들이 창작의 결실을 선보였던 <플랫폼
아티스트> 전시와 더불어 예술가의 작업실을 3일간 개방하여 창작 과정을 보여주는 <오픈 스튜디오> 행사 기간 중
시민과 전문가의 투표로 ‘다시 만나고 싶은 작가’를 선정하고, 개인전 개최를 지원하는 시상 프로그램이다.

– 전시기간 : 2018년 9월 10일(월) ~ 9월 28일(금)
                      ※ 추석당일(9월 24일)만 휴관
– 개막행사 :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오후 5시
– 관람시간 : 오후 11시 ~ 오후 6시
– 전시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장
– 관 람 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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